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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 약
ㄴ

현재 화장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화장후 장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 자연 친화적

인 장법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자연장의 대표격인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나무에 의존하는 현

재의 방법이 지속된다면 수목장 (림)이 숲을 훼손하여 또 다른 묘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수목장림은

우리가 가진 자연이라는 공간으로 인간이 회귀한다는 시간적 의미가 깃들어져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돌아간다는 철

학적 의미를 담는 장법이다. 이렇듯, 수목장림은 우리가 익히 아는 전통적인 장사시설이 아님에도 시설과 운영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공원묘지 기준을 차용하면서 법령상의 자연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은

숲을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수목장림의 확장성과 운영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목장림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자연장 유형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정서와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정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방향을 찾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추모목에 의탁하지 않는 안치 방법, 익명이나 무기명 수목장림의 운영, 그리고 참배 추모 방식의 전

환, 그리고 다양한 산골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지속가능한 수목장림의 대안을 제안한다. 수목장림이 시행되는 곳

은 산림, 다시 말해 숲 자체이다. 장사시설이 아닌 숲을 통한 고인의 진정한 자연회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서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 즉 숲의 사회적 기능을 친환경적인 장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

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표제어: 자연장, 수목장 (림), 추모 서비스, 산분장 (산골), 장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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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불과 20여 년 전 화장률 20% 미만이었던 우리나

라 전국 화장룰이 2022년에 평균 91.7%를 기록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화장하면

유골을 산에 뿌리는 줄만 알았던 이전에 비하면 격

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장사문화는 급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화장장려 운동과 정부

정책이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배경에는 묘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푸른 국

토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슬로건이 있었다. 이때부

터 우리나라 화장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후손이

대를 이어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한때 돌로 만든 거

대한 봉안묘가 우리 산하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국

에는 우후죽순처럼 공사설 봉안당이 늘어가다 이름

을 봉안당으로 바꾸어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Kim et al., 2004).

자연장 장법이 등장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

률」로 2008년에 공인되면서다. 2016년 조사에 따르

면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하는 비율은 67.5%인 반

면, 자연장은 16.1%에 그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봉안시설에서 안치하는

수요가 조금씩 수목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자연장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

다 (Shin, 2023). 자연장에는 수목장과 수목장림 외

에도 잔디형, 화초형 등이 있으나, 국민의 인식과 선

호는 수목장과 수목장림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

이는 모두 나무에 의탁하는 공통적 특징이 있는 장

법이기도 하다. 나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삶의 흐름에 맞으면서,

편안하게 회귀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나무는

흙으로 이루어진 봉분보다 미적으로 아름답고, 자연

에 동화된면서 추모의 상징물이 되어준다는 점을 장

점으로 꼽는다 (Woo, 2006; Woo et al., 2011). 또한

환경친화적 인식이 높은 현대인들에게 다른 장법에

비해 자연에 해를 덜 끼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Kwon et al., 2014).

2021년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의 ‘수목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수목장에 대한 긍정적 의

향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환경)

친화적인 장법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수목장 (림)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Gallup Korea,

2021). 그럼에도 지금의 수목장림은 나무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해서 추모목을 지정하며 확대해야 하는 부

담이 있다. 이 시점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수목장림

의 형식을 고민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형태를 찾

을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

연장을 정착시킨 국외 자연장 운영 형태와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추모목에 의

탁하지 않는 안치 방법, 익명이나 무기명 수목장림

의 운영, 합동 수목장 (림), 그리고 참배 추모 방식

의 전환 방법을 제안한다.

 

2. 본론

2.1. 국내 수목장림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나라 자연장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장

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산림에 조성하는 수

목장림에 대한 규제가 일반 장사시설의 수목형 자연

장지보다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런 규제가

수목장림이라는 숲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목장림의 조성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

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Kim, 2018).

장사법 제2조 (정의)의 수목장림 관련 조항 제3,

13, 14호를 이어서 보면, 수목장림은 산림에 조성하

는 ‘화장한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이다. 자연에 널려있

는 크고 작은 바위 (암석) 등의 활용 방안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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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주변 숲에는 꽃

과 풀, 작은 관목과 큰 교목은 물론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바위가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아름다운 개울도 있다. 우리나라

는 보통 국민의 인식은 자연장이면 산골부터 수목형

자연장까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아직은 우리 자연장지의 가장 큰 부

분인 수목장림이 나무에만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뿌릴 수 없게 한 것’이 우리 자연장지의 효

율이나 탄력성을 저해하는 큰 제약이었지만, 다행히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법에 “뿌리는” 행위를 산분

장이라는 이름으로 장법을 명시하였다.

자연장의 유형인 잔디 및 화초 형태의 경우, 성질

상 그 아래든 주변 어디든 묻을 수가 있다. 이에 비

해 수목 형태는 그 주변에 묻을 수밖에 없다. 주변

이라는 제한 또한 수목장림이 땅의 사용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목장(림)운영에서 가족목과 공동목이

라는 이분법적인 구분 역시 변경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대부분 가족목으로 계약했지만, 상당수

의 안치공간이 남아있음은 문제이다. 언제 사망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의 장지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수목장림

의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도

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작은 나무를 이용한 개

인목, 부부목과 큰 나무를 이용한 공동목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 용미리묘지의 경우, 수목형 자연장지에는

다수 (6~12명)의 고인 표지를 부착한 공동 표주 (標

柱)를 사용하고 있다. 울산시 및 국립괴산 호국원 등

잔디형 자연장지에는 수십 명의 고인 표지를 새긴

공동표지석을 사용하고 있다 (Oh et al., 2010). 다수

자치단체의 잔디 및 수목형 자연장지에는 석제 고인

표지를 바닥에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수목장림에서

는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를 수목에 매다는 방식

으로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수목장림은 절대적으로 나무에 의존하는 장법

만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수목장림의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

해 나무에 의탁하는 장법은 수요가 늘어남에 새

로운 추모목을 식재하고 확장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새로운 묘지 설치로 인한 국토

잠식을 우려하였던 매장문화를 화장으로 전환한

지 이제 막 30년을 향해가고 있다. 또다시 추모

목으로 잠식해가는 산지를 지켜볼수는 없다. 자

연과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연장을 정착시킨

국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자연장의 운영방법을

차용해보고자 한다.

2.2. 해외 수목장림의 운영방법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수목장림은 2008년 법

제도화 당시의 패러다임에 묶여있다고 볼 수 있

다. 법 이 제도화될 때까지 적잖은 관계자들이

스위스와 독일의 수목장림 운영회사의 프리드발

트 (Friedwald, 기업 등록상표)를 방문했고, 그

형태와 방식을 그대로 도입했다고 봐도 그리 틀

린 말은 아닐 것이다 (Korea Forest Service

Associ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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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Lisbon, Portugal, 
Scattering Ashes Spot

[Fig.2-1]의 포르투갈 리스본 올리바이스 묘지 화

장장 (Cemitério & Crematório dos Olivais의 산골

(자연장) 장소의 크기는 불과 100㎡ 안팎의 크기에

다 그냥 잔디밭이다. 매골을 하고 지상에 아무런 표

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지표면 산골보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 안장된 고인들에게 개별 영역을 부여

하지 않는 공유 형태이기 때문에 초라한 동물 묘 같

은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넓은 땅을 사용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유골이 토화되는 기간이 지나

면 별다른 정비 없이 재사용도 가능하다.

또 독일 묘지의 익명봉안묘역 (Anonyme

Urnenbeisetzung)과 북유럽 스웨덴의 일반적인 형태

의 미네스룬드 (Minneslund)에서도 거의 같은 모습

을 보인다 (Kang, 2006).

더 가까운 예는 일본 요코하마시립 메모리얼그린

(橫浜市立メモリアルグリ―ン) 묘지가 있다. 여기에

는 ‘도시형 수목장’이라고 분류되는 수목형합장식봉

안시설 (樹木型合葬式納骨施設)이 있어, 추모목 큰

나무 한 그루 아래에 1천구의 유골을 안장한다고 소

개하며, 모두 3곳이 마련되어 있다 (Eulji

University, 2022).

어디에도 고인의 표지를 남길 수가 없고, (물이

흐르는) 둘레에 꽃을 심어 둔 데다 헌화대에 간접

참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개별 안치 장소로 접근을

막고 있는 셈이다.

골분을 안치하는 방식은 바닥에 동그란 안치 구

멍 (Hole)을 판 다음, 무너지지 않게 원통을 넣고 그

위에 약간의 장식을 해둔다. 골분이 도착하면 흙에

섞거나 그대로 홀 안에 안치하고 원통을 제거한 다

음 흙을 되메운다. 산골 대체 수단이기 때문에 고인

표지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

주 쉽게 분해되는 재질 또는 일회용 간이 표지 등을

100일 ~ 6개월 이내 단기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시

행하도록 한다.

장지 (葬地)에 고인의 표시를 남기는 방법으로 가

장 보편적인 것은, 묘석 (墓石)에 고인의 성명과 생

몰 연월일을 새기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

신의 장지에 이름을 남기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더

러 있다.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사람도 종종 있다. 이런 희망을

수용하여 탄생한 것이 구서독과 스위스 등지의 익명

합동봉안묘역 (Anonyme Urnenbeisetzung)이고, 이

것은 2000년 초반 우리 자연장지 제도화 연구의 아

주 중요한 조사 대상이기도 했다 (Lee, 2022).

이에 비해 북유럽 스웨덴의 미네스룬드

(Minneslund)와 유사한 장지는 무기명,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이름을 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 방식은 사회주의적인 공공자산의

공유 문화가 발전한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통독 이전 구동독지

역에서 이런 장법을 많이 권장한 역사적인 과정도

있다.

[Fig 2-2] Tree Type of Bury Together at

Memorial Green, Yokoham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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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중에 고인의 표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스위스 취리히 시립묘지의

골분매장숲 (Wald für Aschenbeisetzungen)이고, 이

들은 숲속에 아무것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익명이든 무기명이든 고인의 표지를 남기

지 않은 방식 (때로는 추모 물품도 전혀 남길 수 없

는)은 결과적으로 장지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표출된

다. 그리고 공유방식 장지의 관리는 사용자 개개인

책임을 떠나 설치관리 주체가 사후 관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장지 공유의 가장 큰 장점은 유족에게 장지 마련

과 사후 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지를 좁게 나누지 않아서 왜소한

동물 묘 같은 느낌을 주지 않고 품위를 유지해 준다.

또한 수목장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굳이 숲속 깊

이 들어가 참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면 충분한 것이다.

2.3 수목장림의 추모 서비스 방식 전환

장사시설에서 고인을 참배 추모하는 방식은 직접

(대면) 참배, 간접 참배, 원격 (사이버) 참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참배방식은 우리가 전통적으

로 해왔던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또 간접 참배방식

은 안치 공간에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금지하

면서, 지정된 공간에서만 제례나 헌화 등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는데, 현대 봉안당 등에서 더러 채

택하고 있다. 원격 참배방식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손쉽게 고인이 안치된 (가상) 공간에 접속 참배 추

모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매장 또는 안치 공간에 대한 직접 참배에

다 제물 진설 (陳設) 후 재배 (再拜) 즉, 두 번 큰절

을 올리는 관습까지 있다. 그 때문에 장사시설의 구

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접근 및 참배길 설치

와 안전 통행 확보를 위한 수단 등이 필수적으로 따

른다.

이른바 전통 관습은 수목장림에서는 일부 지각이

없는 유족이 숲의 저층부를 해치는 당연한 명분 같

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 조문 및 성묘객의

출입은 지면에 가해지는 답압 (踏壓)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2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가져온

제주 (祭酒)와 제물로 인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런데 기존 추모원의 추모방식을 바꾸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간접

추모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다

른 장사시설의 경우에서 보듯 장사시설을 찾아와서

참배하는 인원은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적절한

공동 추모공간과 좋은 추모 조형물을 마련하면 직접

참배 숫자의 감소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앞 [Fig. 2-3]는 외국 장사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형태로 된 추모 조형물이다. 이 나무의 잎을

고인 표지로 장식한다면 꽤 의미 있는 조형물이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느낌의 조형물

을 활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2.4. 산골 (散骨) 또는 산분장 (散粉葬)의 방법 검

토

우리 산골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사건은 삼국사기 신라 제34대 효성왕

(737~742) 기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 권

제09 신라 본기 9, 효성왕 (孝成王, 신라 제34대 왕,

재위 737∼742) 6년에, “6년 5월 유성이 삼대성 (參

大星)을 犯 하였다. 왕이 훙 (薨, 사망) 하시니 시호

를 효성이라 하였다. 유명 (遺名)에 따라 관 (柩)을

법류사 남쪽에서 불사르고 (화장하고) 동해에 산골

(뼈를 흩음)하였다고 되어 있다 (Par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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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Memorial sculpture at Cannock

Crematorium, England

그 밖에도 문무왕을 비롯하여 여러 왕과 귀족 등이

화장 후 산골하였음을 전하는 기록이 다수 남아 전

해진다. ‘화장 후 산골’하는 고려시대 기록은 더욱

풍성해진다. 구체적으로 화장 후 뼈를 갈아 밥과 섞

어 물고기 밥으로 보시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전해

진다. 조선시대 화장 금지는 산골이라는 장법도 사

라지는 결과가 되었고, 용어도 같이 사라졌다.

그런데 1990년대 우리나라에 화장 장려운동이 전

개되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산골이라는 용어

도 다시 사용하게 된다. 2003년 서울시에서 산골을

공식용어로 사용한 바가 있었다.

또한, 산골방법은 아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Eulji University, 2022). 그 첫 번째로 살골 (撒骨)

방법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강변 및 해변이나 선

상, 들판이나 산에서 유족들이 직접 손으로 골분을

뿌리는 가장 흔한 방식이었다. 이때 도구를 이용하

여 산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한

적이 없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사용했다. 산골

전용 용기에 담아 손잡이를 작동시켜 용기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잔디 등에 뿌려지게 된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잔디밭 형태), 영국의 Rose garden

외, 홍콩의 Garden of Remembrance 등도 거의 같

다.

두 번째 방법은 매골 (埋骨)방식이다. 용기 없이

흙 속에 산골하고 바로 복구하여 지면에 거의 흔적

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잔디형 자

연장 (고인 표지 없는)을 행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

하다. 포르투갈 리스본 올리비아스 묘지 화장장, 네

덜란드 자연묘지 등에서 관찰되었다. 스위스나 오스

트리아 장의업자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알프스

빙하에 골분을 묻어주는 영업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세 번째 방법은 시설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이는

골분을 사전에 설치해둔 일정한 시설 (대체로 지하

인 경우가 많다)에 투입하여 모아두었다가 그 장소

에 그대로 매몰하여 합동 추모시설로 하거나 (스위

스 베른 브렘가튼, 루째른 프리덴탈, 일본 합장식묘

소) 또는 유골을 꺼내 다른 곳에 합사하는 매장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유택동산, 일본의 영회동 등)이 있

다.

다음 네번째로 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산골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장의업체에서는 기계장치와 압축

공기 또는 화약 등을 이용하여 자연에 아주 넓게 산

골해준다고 광고한다. 또 일부에서는 비행기, 헬리콥

터, 기구나 드론 등을 이용해서 산골하기도 한다. 헝

가리와 동유럽 일부 묘지나 화장장에서는 다음 [Fig.

2-4와 같이 묘지에 마치 큰 분수대 같은 산골장소를

마련하여 분산 설비를 갖추고 산골하고 있다. 물에

씻겨진 미세입자는 강으로 흘러가고 필터에 걸러진

골분은 그 주변 잔디밭에 매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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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Fiumei Cemetery, Budapest, 
Hungary, Scattering ahses spot

3. 결론 및 시사점

자연의 숲에서 영면한다는 사후 자연 회귀 관념

은 독일뿐만 전 유럽 장사문화의 중요한 흐름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모습은 문화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제각각 관습이나 여건에 따라 나

름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

서 우리나라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간추

려 보기로 한다.

우선, 이름이나 형식이 어떻든 사후 “온전히 숲으

로 돌아간다”라는 정신을 바탕 (Woo, 2006)으로 하

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 정신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수목장림에 안치한 후

개장 (改葬)을 할 수 없거나 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

실인데, 이것이 묘지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이든 무기명이든 고인의 표지를 남

기지 않은 방식 (때로는 추모 물품도 전혀 남길 수

없는)은 결과적으로 장지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표출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무기명 방식의 선택지를 둠으

로써 안장 후 공간의 재사용을 가능케 하고, 나무에

매다는 표식에서의 경직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둘째, 추모목 주변에 안치한다기보다는 숲에 안치

한다는 개념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

수목장림이 추모목을 중심으로 안치하고 있지만, 추

모목 선정 방식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다른 나라

를 살펴보면, 숲속 나무뿐만 아니라 바위・그루터기
등과 같은 다양한 숲속 요소들을 이용하여 안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모뉴먼트를 허용하면

서도 자연적인 산물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셋째, 산골 (산분장)을 허용 또는 정식 유료 장법

으로 사용하는 곳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산골을 하나의 장법으로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격식과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의식을 고안

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목장 (림)의 참배방식은 직접이 아

닌 간접방식으로 유도하여 자연의 건강성을 유지하

기 위한 노력과 함께 참배객을 위한 인공구조물 설

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살펴본 여러 나라의 수목장림을 관통하

는 키워드는 “숲”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무 중심이

아닌 숲을 중심에 둔 수목장림에 초점을 맞추어 자

연 회귀라는 인간 본성 충족과 환경의 보존에 맞도

록 확대 발전하여 우리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목장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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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Memorial Services for Sustainable Forest
Burials

Lee, JeungSun* · Cha, Seong-Soo**

ABSTRACT
Currently, social interest in post-cremation funerals is growing due to the establishment of cremation

culture. In addition, as awareness of nature-friendly funeral methods spreads in modern times, the demand

for tree burial grounds and tree groves, which are representative natural burial methods, is increasing.

However, if the current method of relying on trees is used, the forest burial may damage the forest and

turn it into another cemetery. The tree decoration is a funeral method that contains the temporal meaning

of humans returning to the space of nature that we have, and the philosophical meaning that humans

return in compliance with nature. Like this, there are quite a few concerns. Even though tree burials are

not the traditional burial facilities we are familiar with, many of the facilities and operating systems adopt

the standards of park cemeteries and have stricter standards and restrictions than natural burials under the

law. This rigidity is intended to preserve the forest, but the reality is that it limits the expansion and

operation of tree plant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seeks to fin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for sustainable tree plantation

operation. To this end, we look at the types of natural fields in foreign countries and find directions for

tree planting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and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entiments of the

peopl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an enshrinement method that does not rely on memorial

trees, the operation of anonymous or anonymous tree planting, a change in the method of visiting and

commemorating, and various mountaineering methods, thereby suggesting alternatives to sustainable tree

planting in Korea. The place where tree planting is implemented is the forest, that is, the forest itself. It

should be a place where the spirit of natural return, which is the essence of the deceased, can be

celebrated through the forest, not a funeral facility. By doing so,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the public

value of the forest, that is, the social function of the forest, in the name of an eco-friendly funeral service.

Keywords: natural burial, tree (Forest) burial, memorial service, Scattering Ashes, buri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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